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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세요?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1Q84> 등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츠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 국내 번역본 출간 

한 달 만에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올 여름 ‘하루키 열풍’으로까지 불리며 출판계, 

서점가의 뜨거운 화제로 오르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무라카미 하루키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의 소설을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읽은 사람들은 하루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우리 국민 1,23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7월 29일~8월 1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 

5.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총 통화 7,595명 중 1,23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무라카미 하루키 읽은 적 있다’: 24% - 20/30대는 세 명 중 한 명 읽은 적 있어 

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한다’: 하루키 독자 중 56%  

 가장 좋아하는 외국 소설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5%  

- ‘무라카미 하루키’는 2위( 3%) -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8/7 | 2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세요? 

 

 

 

 

‘무라카미 하루키 읽은 적 있다’: 24% - 20/30 대는 세 명 중 한 명 읽은 적 있어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에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어본 적 있는지 물은 결과 24%가 ‘읽어본 적 있다’, 45%는 ‘읽어본 적 

없다’, 그리고 31%는 ‘하루키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하루키의 책을 읽은 사람은 남성(19%)보다 여성(28%)에서 더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30대에서는 세 명 중 한 명 정도가 읽은 적 있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9%에 불과했다. 

 

▶ 무라카미 하루키 책, 읽은 적 있는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읽은 적 있다 읽은 적 없다 
하루키를 

모른다 

전체 1,230 24 45 31 

성별 
남성 

여성 

609 

621 

19 

28 

50 

40 

31 

32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25 

244 

271 

236 

253 

35 

36 

28 

11 

9 

39 

40 

50 

54 

40 

26 

24 

22 

34 

51 
 

질문)  귀하께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한다’: 하루키 독자 중 56%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은 적 있는 291명에게 하루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은 결과  

56%는 ‘(매우+어느 정도) 좋아한다’, 38%는 ‘(별로+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하루키 열풍 현상과 함께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하루키 책을 

읽은 독자들의 절반은 하루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는 남성(50%)보다는 여성 독자들(59%)이, 

연령별로는 20대(57%), 30대 독자들(62%)이 더 높은 호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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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세요? 

 

 

 

 

▶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세요?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매우+어느정도) 

좋아한다 

 

(별로+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모름/ 

응답거절 

하루키 독자 전체 291 56 38 6 

성별 
남성 

여성 

116 

175 

50 

59 

41 

37 

9 

4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78 

88 

75 

27 

22 

57 

62 

49 

51 

52 

39 

33 

39 

49 

41 

4 

5 

12 

0 

7 
 

질문)  귀하께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혹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외국 소설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5% - ‘무라카미 하루키’는 2 위( 3%) - 

 

하루키에 대해 묻기 전에 조사 대상 전체 1,230명에게 외국 소설가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한 명만 말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5%로 1위를 차지했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3%로 2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2%로 3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레프 

톨스토이’, ‘펄 벅’, ‘알랭 드 보통’, ‘조앤 K. 롤링’, ‘기욤 뮈소’, ‘댄 브라운’, ‘파올로 코엘료’가 각각 

1% 내외로 10위권 내 들었다. 

 

그 외 5명 이상이 좋아한다고 답한 외국 소설가로는 ‘아가사 크리스티’, ‘헤르만 헤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에쿠니 가오리’, ‘시드니 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었다. 

 

대표적인 취미 중 하나가 독서라지만 어느 소설가를 좋아하는가 하는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두 명(22%)만이 좋아하는 외국 소설가의 이름을 

응답했고 78%는 ‘좋아하는 외국 소설가가 없다/모르겠다/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로 한국갤럽이 지난 2004년과 2009년 좋아하는 한국 소설가를 물었을 때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네 명 정도가 소설가의 이름을 답한 바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 소설가에 대한 인지와 관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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